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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가난뱅이가 있었다. 큰 부자를 찾아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

면 줄수록 크게 돌아오는 사랑 

간 거짓말임을 깨달았다.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은 음성 

교 전체 교수 세미나에서의 특강을 통해 그는 이런 행복론을 펼치셨다. ″행복이란 ′만족

년 오웅진은 2∼30리 떨어진 친척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. 당시는 가난하던 시절이

은 것이 곧 많은 것 

 만드는 사람들이나 광고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한치의 어김이 없는 

광고, 빼면 뺄수록

옛

소원했다. 부자는 가난뱅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나무에 매달

리게 했다. 그리고 한 손을 떼라고 했다. 두 손으로 매달려 있기도 힘들었지만 부자가 되겠

다는 집념으로 한 손을 놓았다. 그러자 남은 한 손마저 놓으라고 했다. 아래는 천길 낭떠러

지인데 어찌 놓을 수 있겠는가? 그래서 못 놓겠다고 했다. 부자는 죽어도 못 놓겠냐고 물었

다. 그렇다고 말했다. ″이제부터 돈이든 재물이든 손에 한 번 들어오면 지금처럼 죽어도 놓

지 말라″고 했다. 그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었다. 

 

주

최근에서야 나는 이 이야기가 새빨

꽃동네의 오웅진 신부님이었다.  

 

학

한 삶′이다. 만족이란 ′인간 욕구가 충족된 상태′를 말하는데, 그 욕구는 세 가지다. 그 첫

째가 소유욕이요, 그 둘째가 지배욕이요, 그 마지막 마지막이 사랑욕이다. 소유욕과 지배욕

은 무더위에 마시는 청량음료처럼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. 

그 소유욕과 지배욕은 천상천하 모두를 가져도 끝이 없어 욕망의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

없다. 그러나 사랑욕은 주면 줄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.″ 

 

소

라 차비만 달랑 주는 게 보통이었다. 그런데 어른을 찾아뵈러 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도 없

고, 그렇다고 돈도 없고… 오직 방법이라고는 그 차비를 꼭 쥐고 2∼30리 길을 뛰는 수밖

에는 별 도리가 없다. 그 길을 달려가고 그 차비로 눈깔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서 땀을 뻘뻘 

흘리면서 친척 어른을 찾아뵈면, ″어린아이가 무슨 돈이 있냐? 다시는 이런 거 사오지 말

라!″는 꾸지람(?)을 들어야 했다. 그러나 돌아올 때, 삼촌은 삼촌대로 불러서 주머니에 용돈

을 찔러주시고 숙모는 숙모대로, 누님은 누님대로 따로 불러서 돈을 주신다는 것이다.  

 

적

그의 말씀은 곧 광고를

진리다.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!(Less is More!) 광고야말로 빼는 것이 곧 더하는 것과 같은 

이상한 산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딸 수 없는 요상한 과일이다. 이 이야

기도 하고 싶고, 저 이야기도 하고 싶고… 불과 15초에 1,000만원 가까운 돈이 날아가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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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아니 아까우랴? 그러나 오로지 하나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

… 바로 그 이야기만 하라. 최후의 말을 최초에 하라.  

 

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광고주를 설득하느냐 하는 것인데,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

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갈 때 테니스 공을 몇 개 가지고 간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중 

고가 넘쳤다. 그래서 몇 줄을 잘라야 한다.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어설픈 글 몇 줄조차 빼

더 어렵다. 너무나 자주 광고주들은 하나의 광고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

매체에 들인 돈을 더 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. 항상 진실은 그 반대다. 디디비의 키이스 

라인하드 회장은 <애니 웬스데이>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, 전세계 디디비 가족들에게 

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낸다. 최근 그의 편지에는 광고주가 욕심을 부리는 이 문

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. 그것도 새로 한국 디디비의 사장을 맡은 L씨에 관한 내

용이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읽어본 적이 있다. 

 

그

적당한 때를 골라 광고주에게 자기가 던지는 테니스 공 하나를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

한다. 그리고 던진다. 물론 쉽게 받는다. 그러면 이번에는 공 다섯 개를 한꺼번에 던진다. 

물론 단 한 개도 받지 못한다. 하지만 그 순간에 이미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분명해졌다. 

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극적으로… 광고주가 얼마나 많

이 말하느냐와 얼마나 많이 전달되느냐를 혼동하고 있다면, 다음 회의 때 여러분도 테니스 

공 몇 박스를 가지고 가라.  

 

원

지 못하고 어떻게 더할 요량을 생각하느라 골치가 아프다. 이런 한심한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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